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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왜 예금은 금액으로, 상조 선수금은 비율로 보호하나

두 제도는 근거 법률이 다르고, 원문은 그 차이를 설명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과 할부거래법·예금자보호법을 대조

했습니다. 50% 비율보전과 1억원 금액보호의 지급 주체와 청구 구조를 구분합니

다.

발행 연번 읽는 시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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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예금과 상조 선수금의 보호 차이가 상품 위험을 따로 평가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금

은 예금자보호법이 금액 상한을 정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조 선수금은 할부거래법이 비율 상한을 정

하고 업체가 계약한 민간 보전기관이 지급합니다. 두 돈을 규율하는 법률과 소관 기관이 다른 데서 비슷한 보호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확정된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6월 19일 2026년 3월 31일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일반현황과 선수금 보전현황을 공개했습

니다.

항목 확인된 내용 비고

등록업체 76개 2026년 3월 31일 기준

계약자 1,131만명 전년 대비 171만명 증가

선수금 11조3,544억원 전년 대비 1조196억원 증가

법정 보전비율 선수금 합계의 50% 할부거래법 제27조

보전기관 은행·공제조합 등 업체 계약에 따라 다름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2025년 9월 1일 시행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60개,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6개, 두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업체는 10개입니다. 2025년 4

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받은 업체는 11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29

일 2개사가 폐업신청을 해 정상 영업 업체가 74개로 줄었다고 추가 공개했습니다. 등록업체 수가 줄어도 계약자와 선수금은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구조인가

할부거래법은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은행 지급채무보증, 예치계약이나 공제조합 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보전금액은 선수금 합계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보전은 지급과 다릅니다.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하지만 상조 선수금은 사업자가 맺은 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은행· 예치기관·공제조

합이 지급합니다. 청구 상대가 어느 계약을 맺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전액도 낸 돈의 절반과 정확히 같지 않을 수 있습



니다. 시행령은 선수금에서 이미 제공된 재화·용역의 가액을 뺀 금액에 50%를 곱합니다. 예치금은 사업자가 양도하거나 담

보로 제공할 수 없고, 지급사유가 생기면 보전기관이 소비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가입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계약자입니다. 2026년 3월 말 기준 계약자 1,131만명, 선수

금 11조3,544억원입니다. 전체 선수금에 50%를 단순 적용하면 5조6,772억원입니다. 계약자 1인당 평균 선수금은 약 100만

원이지만, 실제 보전액은 개인별 납입액과 이미 제공된 서비스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수금 총액 11조3,544억원 공정위 발표

50% 단순 적용 5조6,772억원 실제 보전액 아님

1인당 평균 약 100만원 단순 평균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02 지급사유의 세부 폐업·당좌거래 정지·등록취소 외 대통령령 사유의 실

제 적용은 개별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머지 절반 법정 보전 범위를 넘는 선수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보

전제도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03 청구 상대와 통지 보전기관과 통지 주기는 업체별 계약에 따라 달

라 계약자가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04 업체 감소와 집중 정상 영업 업체는 줄었지만 계약자와 선수금은 늘어 집

중위험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 할 일

국민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에서 가입업체의 등록 상태와 선수금 보전기관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와 연 1

회 이상 오는 선수금 통지의 보전기관 이름이 같은지 대조하고 다르면 서면 확인을 요청합니다. — 자동이체 내역에서 지금까지 낸 총액을 합

산해 적어 두고 보전액 계산에 쓰일 자료를 보관합니다.

대상

회사

— 계약서에 보전기관·보전방식·지급사유·청구절차를 가입자가 맞춰 볼 수 있는 형식으로 적습니다.

당국 — 지급사유 발생 뒤의 청구 절차와 보전기관을 업체별 공개정보에 함께 표시합니다. — 비율보전과 예금자보호의 금액보호가 만드는 소비자

차이를 정책자료에서 설명합니다.

갈림길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침을 밝혔지만 보전비율 개정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A 현행

50% 유지 B 보전비율 상향 · 할부거래법·시행령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분기별 상조업체 정보공개를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4개의 연결 지식

금융제도 예금자보호제도 금융상품 정기예금 금융사건 상조업체 폐업과 선수금 피해 피해구제 돈을 잃었을 때 맨 처음 할 일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8건

8 확인 항목 3 1차 자료 2 파생 계산 6개월 뒤 추적 예정

1차 발표기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차 전재·보도·해설 파생 원문 수치의 계산

01 2차 등록업체 76개·계약자 1,131만명·선수금 11조3,544억원 공정거래위원회 2026.6.19 발표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02 2차 선수금의 50%를 은행·공제조합 등 보전기관을 통해 보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03 2차 2026년 2분기 폐업 2개사, 정상 영업 업체 74개 공정거래위원회 2026.7.29 정보변경 공개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04 1차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과 보전금액의 법적 상한 할부거래법 제27조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05 1차 보전액은 선수금에서 이미 제공된 재화·용역 가액을 뺀 금액의 50%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6조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06 1차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1억원 범위 예금자보호법 제32조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07 파생 선수금 총액에 50%를 단순 적용하면 5조6,772억원 11조3,544억원×50% · 원문 확인 2026-08-30 계산식

계약자 1인당 평균 선수금 약 100만원

11조3,544억원÷1,131만명 · 원문 확인 2026-08-30 계산식

추적 예

정

다음 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에서 등록업체·계약자·선수금 변화를 확인하고 보전비율 개정 논의를 추적합니다.

정정 이

력

첨부 원고의 원호수 052와 관계없이 사이트 게시 순서에 따라 제37호를 부여했습니다. 2026년 7월 29일 변경자료를 반영해 정상 영업 업

체 수를 74개로 구분했습니다.

면책 고

지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과 견해이며 공정거래위원회·예금보험공사·보전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실제 보전액과 청

구절차는 계약서와 보전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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